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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의 일요일. 새벽 3시 반. 어젯밤에 피곤해서 저녁

도 먹지 않고 그대로 잤더니 너무 일찍 깨어 버렸다. 밖은 캄

캄하고 유리창에는 희미하게 성에가 끼었다. 오늘은 더 추

운가 보다. 일기 예보를 보니 오늘 최고 기온은 화씨 49도, 

해돋이는 8시 37분이라고 한다. 이메일을 정리하면서 오늘 

일정을 생각해보았다.  

오늘은 드디어 프라도 미술관을 관람하는 날이다. 개관 

시간에 맞추어 입장해서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실컷 관

람할 예정이다. 프라도 미술관에서 나와 시간이 되면 근처

에 있는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까지 관람하고 싶은데 가능

할 지는 모르겠다. 프라도 미술관은 오전 10시에 개관이니 

그 전에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하고 갈 것이다. R은 옆에서 곤

히 자고 있었다. 배가 몹시 고플텐데……나도 배가 고프다. 

7시 30분. 아직 깜깜했지만 R을 깨웠다. 피곤해서 어쩔 줄 

모른다.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이제 일어나야 한다. 빨리 

아침을 먹고 마드리드의 일요일을 시작해야지. 우리가 샤

워를 하고 준비를 하는 동안 서서히 날이 밝아 오기 시작

했다. 우리는 단단히 챙겨 입고 쌀쌀한 겨울 마드리드의 일

요일 거리로 나섰다. 

호텔에서 우리가 아침을 먹기로 한 카페 페데랄(Caf© 

Federal)까지는 약 23분 거리.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가기

로 했다. 호텔 근처의 콜론(Colon) 지하철역에서 21번호를 

타고 네 정거장을 가서 산 베르나르도(San Bernardo)역에 

내리면 된다. 일요일 마드리드 거리는 한산하고 조용했다. 

날씨가 너무 추워 그런 것인지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

다. 콜론역은 호텔에서 약 5분거리에 있어서 금방 찾았다. 

지하철역 안도 조용하고 아무도 없어서 텅 빈 플랫폼에서 

기다리다가 도착한 열차를 탔는데 열차 안에도 사람이 별

로 없었다. 

콜론역에서 출발해 네 정거장을 갔다. 약 6-7 분 만에 산 

베르나르도역에 내리니 한적한 주택가 동네가 나왔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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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약 5 분 걸어가면 카페 페데랄이 나온다. 지하철역에

서 내려 길을 건너는데 맞은 편에 아파트 건물이 보였다. 평

범한 아파트였지만 일층에서 옥상까지 발코니를 따라 푸

른 식물이 층층이 타고 올라가며 자라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플라자 데 라스 코멘다도라스(Plaza de Las Comenda 

-doras), 9, 28015 마드리드. 카페 페데랄에 도착했다. 아메

리칸 스타일 아침 식사를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이

곳을 선택했다. 스페인 사람들은 아침을 늦게 먹는 편이고 

커피 한 잔에 빵 한 조각이나 비스킷 몇 조각 정도로 매우 

가볍게 먹는다고 한다. 저녁 식사를 9시나 10시쯤 늦게 하

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맥도널드도 스페인에서는 현지 풍

습에 따라 오후 1시까지 브랙퍼스트 메뉴를 제공한다고 들

었다. 그러나 R과 나는 오늘 아메리칸 스타일로 푸짐하게 

먹을 작정이었다.

카페 페데랄은 정말 아메리칸 스타일 레스토랑이었다. 팬 

케이크나 프렌치 토스트 같은 전형적인 아메리칸 메뉴는 

물론 직접 짜주는 야채 주스도 있었고 미국에서 흔히 먹는 

아보카도 토스트처럼 브런치 아이템들이 많았다. R과 나

는 우선 녹즙처럼 보이는 그린 주스를 주문해서 마셨다. 신

선한 야채 주스가 목으로 넘어가니 눈이 다 밝아지는 것처

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보카도 토스트는 영롱한 녹색의 루꼴라 샐러드와 함

께 나왔고R이 주문한 계란 요리는 조그만 무쇠 팬에 갖가

지 구운 야채와 함께 얌전히 담겨 나왔다. 커다란 토스트 

빵은 잘 구워져서 바삭바삭 했다.“엄마, 역시 사람은 항상 

야채를 먹어야 해, 그치?”R이 열심히 먹으면서 한마디 했

다.“그래, 나도 야채 먹으니까 살 것 같아! 많이 먹어!”우

리는  아메리칸 스타일 아침 식사를 끝내고 뜨거운 아메

리카노를 한 잔씩 마셨다. 스페인까지 와서 미국 스타일 

음식을 찾아 먹으니 좀 겸연쩍었지만 그래도 아주 기분

이 좋았다.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